안녕하세요 김창완 밴드입니다 / 이렇게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에 초대해 주셔서
고맙습니다 
(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의) 첫 무대고 해서 / ‘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?’ (걱정했는데)
이런 공연을 통해서 / 팬들과 만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/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
Q.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?
사실 많은 밴드들이 정말 / 수많은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게 꿈이기도 한데요
저는 이 ‘Tiny’라는 말이 참 좋았어요 / 사실 작은 것 안에도 얼마든지
아름다움이 있을 수도 있고 / 또 우리가 흔히 놓치고 사는 작은 것들 안에
생명을 빛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/ 저는 매일 아침 방송을 하지만
‘아침’이나 ‘이슬’이나 이런 말을 참 좋아해요
그런 것들이 다 / ‘작은 것 속에서의 발견’이 아닌가 / 이런 생각이 듭니다 / ‘Tiny’가 참 예뻐요
Q. 실제로 현장에서 공연을 해본 소감은 어떤가요?
사실 화려한 무대도 좋고 / 웅장한 무대도 좋지만 / 어떤 공간이면 어때요?
막상 이렇게 공연을 해보니까 / 오히려 더 음악을 / 또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자리 아닌가
이런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/ 그리고 더더군다나
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에서 하는 공연은 / 그야말로 새로운 음악 공간의 탄생이 아닌가
이런 생각이 듭니다 / 기대도 되고 / 많은 후배들이
이런 거칠지만 살아있는 음악이 있는 공간에서
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
Q. 예정에 없던 앵콜 공연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?
흔쾌히 앵콜에 응했습니다만
흥에 겨워서인지
생전 안 하던 앵콜을 했어요
즐거웠습니다
Q. 앞으로 음악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?
저희 밴드가
거의 매주 공연이 있다시피 한데요
공연이 많아요
근데 그런 공연도 좋지만
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면
가리지 않고 가고 싶어요
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의 첫 무대
‘김창완 밴드’였습니다
감사합니다
